
2005년을여는첫행

사는 멀리 하와이에서

열린다. 명원문화재단

(이사장 김의정)은 1월 14일 하와이 무량사(주지

도현)에서하와이동포들이차문화와선수행문화

를 접할 수 있는 ■ 명원다도문화원 개원식을 개

최한다. 다도문화원은 상설전시관과 다도교육을

받을수있는교육장으로꾸며져있다. 

1월 11일부터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‘고승유

묵-3일간의 동안거’전시기간 중인 1월 26일에

는 박동춘 소장(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)이‘한중

일 선다(禪茶)문화 비교’를 주제로 우리 차문화의

특징에대해강의한다.

2월에는 국내 최초

로 치러질‘차 품평시

험’이눈길을끈다. 

한국차인연합회(회장 박권흠)와 한서대 정인오

교수(차학전공) 등은 지난해 서울 인사동에‘한국

국제차엽연구소’를 열고, 연구소 산하기관인 대

한민국 차품평위원회와 국제명차품평위원회 그

리고 중국 절강(浙江)대학교가 공동으로 인증하

는 ■ 차 품평 자격시험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

운영해왔다. 교육생들은2월초연구소자체의차

품평시험을 치른 후 중국 절강성에서 열리는 품평

사자격시험에참가할예정이다. 

단체별연수도2월에잇달아열린다. 

차밭의 녹음이 조금

씩 짙어지는 4월은 차

인들에게 있어 1년 중

가장 바쁜 시기다. 찻잎을 따기 시작하는 곡우(양

력 4월 20일경)를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기

때문이다. 야생녹차단지 조성에 발벗고 나선 전남

나주군 다도면(면장 김근용)은 불회사에서‘제2회

다소(茶所) 석장생축제’를열고다신제를올린다. 

찻사발과 도자기에 관심이 많은 차인이라면 4

월 23일부터 6월 19까지 열리는 ■‘제3회 세계도

자비엔날레(www.wocef.com)’현장을 찾아볼 것

을 권한다. 올해는‘문화를 담는 도자’란 주제로

이천세계도자센터, 광주조선관요박물관, 여주세

계생활도자관에서 국제공모전과 워크숍 등이 펼

쳐진다. 

25회를 맞는 차의 날

(5월 25일) 축제로는

어떤 것들이 있을까?

한국차인연합회와 명원문화재단, 한국다도협회

등 차 단체들은 이즈음 전국적인 규모의 차 축제

를 개최한다. 특히 ■ 창립 15주년을 맞은 한국차

문화협회는 차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15주년 기념

식도 함께 연다. 차문화협회는 올 한 해‘올바른

옷 입기, 올바른 차 마시기’를 주제로 전통문화 계

승을위한다양한행사를마련할계획이다.

매년 열리는 지역축제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추

진하고 있는 차 문화 개발 사업도 이 시기에 선보

인다.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문화관광축제인 보성

다향제(dahyang.boseong.go.kr)와 하동야생차문

화축제(www.hadong.go.kr), 문경전통찻사발축

전(fst.mg21.go.kr)은 차인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

연중행사다. 

초의선사 탄생문화제(음력 4월 5일)를 개최하

고 있는 전남 무안군은 1997년부터 40억원을 들

여 진행해 온 81평 규모의 차 교육관과 시대별 차

문화사를볼수있는역사관을5월중개관한다. 

국내 최대의 차문화

행사인‘티월드페스티

벌’은 6월 15일부터 19

일까지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열린다. ■ 제3회

‘티월드 페스티벌’에는 중국과 일본, 인도 등 세

계 각국의 차 관련 단체와 업체들이 참가해 자국

의차문화를알릴예정이다. 

보성군이 건립 중인

■‘한국 차 소리문화공

원’이 첫 선을 보인다.

차 주산지인 보성읍 봉산리 일대 23만여 평 부지에

조성되는‘한국 차 소리문화공원’에는 전시관과 차

문화 체험장, 녹차밭, 야외공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

이다. 또한 7월에는 올해 2회를 맞는‘대한민국 차

품평대회’가 열려 우리 차의 경연장이 될 것으로

기대된다.  

8월에는 단체별 하

계 지도자 연수회, 9월

에는 한국차학회(회장

신미경)의‘제19회 국제차학술 심포지엄’, 10월

에는 명원문화재단의‘명원차문화대상’시상식이

각각펼쳐진다. 

11월에는 해남 대흥사에서 ■‘제19회 초의문화

제’와‘초의상시상식’이, 부산범어사에서는천태

차문화보존연구회(회장 춘광)의‘제3회 천태 차문

화대회’가 마련된다. 한국창작음악연구회가 준비

하는‘2005 다악페스티벌’은한해의마지막을감

미로운다악으로마무리할수있게해줄것이다.

여수령기자 snoopy@buddhapia.com

제508호

불기 2549년 1월 12일 수요일

www.buddhanew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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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려시대�

찬란했던 신라문화가 석양을 맞이

하고 한반도에는 신흥세력들이 새로

운질서를확립하는시기였다. 이른바

후삼국의 판도 안에서 한쪽으로는 전

쟁을하여영토를넓혔다. 

그중에서도고려는건국후세력을

확장하는 과정에서 지방 호족과 불교

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어, 혼인정

책과 사찰건립으로 유대를 강화했다.

신라 때부터 내려오는 팔관회와 연등

회를국가적행사로시행하고, 궁중의

여러 의식에서도 진다례(進茶禮)를

행했다.

왕실에서는 신라의 지배계급에게

호의를 보이고 백성들에게까지 차와

복두(모자의 일종)를 내린 것으로 보

아 민간의 차생활이 일상화했던 것으

로보인다. 

중국은당을이은오대(五代)로차문

화가 점차 발전해서 모문석의 <다보>

나도곡의<천명록> 등의다서와함께

차를즐기는문인학자들이많았다.

①태조는 신라문화를 계승, 음다풍속

을 진작시켜 모든 국가적 행사에 진다례

를 행하게 했다. 특히 북조사신을 맞는

다례는오랫동안계속되었다.

② 태조 때 군민과 승려들에게 차와

향그리고복두를내렸다.

③ 고려 왕실의 모든 의식과 특히 종

교의식 및 대외적인 행사에는 빠짐없이

다례를행했다.

④ 한악(844~923) 당나라 사람으로 <

전당시>에전하는‘금란밀기’에당대차

의제도에관해쓰여있다. 

마은(852~930) 오대 초국을 세웠다.

차를 팔아 크게 돈을 모아 그를 바탕으

로힘을키웠다.

제기(863~937) 당대 승려시인으로

‘시격’‘백연집’이 전하고 특히 다시에

서선(禪)과의관계를노래했다.

왕정보(870~940) 그가 쓴‘당척언’

중에 나오는 연회석의 차 얘기를 널리

알려져있다. 

피광업 차를 아주 좋아해‘고구사(苦

口師)’란별명이붙었다.

유정량 차를 좋아해‘다유십덕설(茶

有十德說)’을말했다.

도곡(903~970) 차를 무척 즐겨 당희

와의 설수차(雪水�) 얘기가 유명하다.

‘천명록’과‘다술’이전한다. 

⑤ 모문석 오대의 사람으로‘다보’(茶

譜)가전한다. 

■성균관대예절다도학

건국 후 진다례 시행, 민간‘차’생활화

■국내도자생산품72%가찻잔류

2004년 10월 현재 전국의 요장업체에서 생산되는 도자

제품 중 찻잔류가 72%(복수 응답)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것

으로집계됐다. 

이는 (재)세계도자기엑스포가 국내 도자산업의 구조와

경제지표 등을 파악하고 도자산업의 정책과 지원방향을

설정하기 위해 지난해 5~10월까지 실시한‘도자센서스’

결과 밝혀졌다. 도자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전수조사가 이

뤄지기는이번이처음이다.

세계도자엑스포가 1월 4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

전국에서 운영 중인 요장업체는 모두 1,734개이며 종사

자 수는 약 6,800여명으로 나타났다. 2003년 총 매출액은

약 2,76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. 요장업체의 주요 생산

제품은 찻잔류(72%), 접시류(68%), 밥∙국그릇(65%), 화

기류(48%) 순으로, 찻잔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

됐다. 

전체 요장업체의 54%인 943개가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

으며, 특히 이천ㆍ광주ㆍ여주 지역에 717개가 자리 잡고

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 밖에 경남(238개), 경북(131개),

전남(118)의순으로요장업체가분포되어있다. 

그러나 전체 요장업체의 63%는 업체 종사자 수가 2명

이하이며, 56%는 연 5천만원 미만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

는것으로드러났다. 

세계도자기엑스포 관계자는“이번에 조사된 요장업체

의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유통 및 마케팅, 생산 설비의

현대화등의지원책을강구할계획이다”고밝혔다.

■권수경‘명장의아름다운다도구전’

대한민국 전통목공예 명장 권수경씨(예심목공예 대표)

가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대구 예송갤러리에서‘명장의

아름다운 다도구전’을 개최한다. 목공예에 입문해 나무와

씨름한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는 개인전으로, 찻숟가락,

다식판, 차반 등 다도구 10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다.

(053)426-1515

■김억주도예전
문경 황담요 김억주 대표가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대

구 대백프라자 갤러리에서 첫 전시회를 갖는다. 이번 전시

에서는 분청사기와 백자로 만든 다완과 항아리, 다기세트

등200여점의작품이선보인다. (053)420-8015

꼼꼼히 챙겨 보세요

(13)

시대별 연표

한 국

918 고려의건국

팔관회, 북조사신맞이다례①

919 법왕사, 왕륜사등10여사찰건립

921 대흥사건립

923 양(�)에간이질(伊質)이오백나한상을가져옴

926 발해의멸망

929 천축의삼장(三藏) 스님고려에

931 태조가 경순왕에게차를 선물하고 백성들에게차

를내림②

@ 왕실의 행사 및 태묘제의, 외국사신 맞이, 연등회,

팔관회등의행사때반드시다례(茶禮)를행함③

936 신라의멸망, 미륵사개태사창건

938 천축승홍범(弘梵)이진(晋)에서오다

939 대경대사현기탑비

944 후진으로약재수출

949 광종즉위

중 국

907 대량(주전충)

@ 한악, 마은, 제기, 왕정보, 피광

업, 유정량, 도곡등차인활동④

@ <광이기(廣異記)> <옥천자(玉

泉子)> 등에차얘기

923 후당의건국

935 ‘다보(茶譜)’모문석⑤

헤
이
안

일 본

902 제호천황이 인화사(仁和

寺)에서차를마심

910 홍법(弘法) 영전에 차를

올리다

916 우다왕(宇多王) 축연에다

례

930 다연(茶硏) 다명(茶茗)이

라는글자가보임

946 촌상왕(村上王)이 돈실친

왕에게차를내림

@ 표는 약(about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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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도자기엑스포, 도자센서스 조사

2005년 차 행사

지난해 우리 생활 곳곳에 뿌리를 내린 차. 올 한해는 차를‘마실거리’나‘건강음료’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

화로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? 차의 대중화에 앞장서 온 단체들이 마련하는 행사에 참가해봄으로써 차와 좀 더

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. 국내 최초로 실시되는‘차 품평사’자격증 시험과 한국차문화협회의 15주년

기념행사, 지방자치단체들의차관련시설개관등다채로운행사가마련될2005년차문화캘린더를펼쳐본다.

1월

2월

4월

5월

6월

7월

8~12월

사 단 법 인 인 해 전 통 문 화 예 술 원
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-나호 범패 ∙ 나비춤 보존회 /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

● 주소 :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6동 612-4호 (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굴다리 방향으로 5분 거리)  ● 전화 : 032)529-6708 / FAX : 032)529-6709
● 대불대학교 전통연희학과 조교실 : 061)469-1385 / H∙P 018-453-0308
● 홈페이지 : 사단법인 인해전통문화예술원 hhttttpp::////wwwwww..bbuummppaaee..oorrgg 대불대학 hhttttpp::wwwwww..ddaaeebbuull..aacc..kkrr 입학 홍보처 홈페이지 주소 hhttttpp::////iipphhaakk..ddaaeebbuull..aacc..kkrr

불교의식 범패∙작법 학인모집 대불대학교(4년제 종합대학)
전통연희학과(나비춤∙바라춤반) 신입생모집“추가모집”

사단법인 인해전통문화예술원에서 아래와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.

범패∙소리과정 : 기본 불공의식. 사십구재.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(태징, 목탁, 북, 요령) 

다루는법. 사십구재∙천도재∙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

작법∙무용과정 : 나비춤. 사방요신. 다게작법. 도량게작법

바라춤 - 요잡바라, 관욕게바라, 천수바라, 사다라니바라

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-나호 범패∙작법무 보유자

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
박일초스님 직강

● 모집인원 : 20명 (범패∙작법 및 전통무용의 특기자 스님 및 포교사, 재가불자 우선 선정)            

● 지원자격 : 고등학교 졸업자. 2005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

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(위 학력 소지자로서 전통예술에 관심이 있는 자)

● 특별전형 : 무시험. 서류전형

● 입학특전 : 1.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불교의식 범패∙작법(바라춤, 나비춤, 법고춤)을 비롯한 전통무용과

풍물을 체계적으로 지도 받을 수 있음

2. 졸업 시 정규대학 (대불대학교) 4년제 학사학위 취득

3. 졸업 후 대학원 진학 및 외국대학 유학가능

4. 졸업과 동시에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지정 받을 수 있음

● 지원서류 : 입학원서 1부. 고등학교 졸업증명서( 졸업예정자 - 졸업(예정)증명서 )

● 접수기간 : 2005년 1월 3일부터 1월 30일까지

※전통연희학과(나비춤∙바라춤반) 모든 상담 및 접수는 본 문화원에서만 가능합니다.

● 최초합격자 발표 : 본 문화원 홈페이지 게시판 (조회) 2005년 2월 중

대불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(조회)

● 합격통지서 교부 : 대불대학교 입학 홍보처 (개별 합격 통지서 발송 -등기우편)

2005년 2월 중

사단법인 인해전통문화예술원에서는 대불대학교 전통연희학과(범패∙작법반) 신입생을
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1학기

2학기

강 사

■ 개강일시 : 2005년 3월 8일(화요일) 오후 2시

■ 모집인원 : 00명 (FAX 접수가능)    ※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

■ 매주 강의요일 : 화∙목 - 오후 3시 ~ 5시

■ 접수기간 : 2004년 12월 20일 ~ 2005년 2월 28일까지

■ 제출서류 : ● 입학원서 1부 ● 주민등록등본 1통 ● 반명함판 사진 3매

※본원은 초정파 교육원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.


